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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직원 복지수준 계속 동결!
2002년 높은 수익 불구 … 일부 직원 모니터링팀과 갈등 빚기도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만을 남겨놓은 가

운데 현대석유화학 직원들에 대한 복지수준은 계속 동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석유화학(대표 기준)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의 복지수준이 최근 몇년간 동결되고 있어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02년 현대석유화학이 전년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렸던 것은 직원들의 고통분담이 

큰 향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부 직원들의 언론과의 인터뷰 발언이 문제가 돼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래저래 심란한 상황이다.

LG-호남 컨소시엄의 모니터링팀이 대산단지에도 파견돼 있는 상황에서 모니터링팀이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일부직원과의 인터뷰가 마치 전부의 의견인양 보도됐다며 

관련언론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LG-호남 컨소시엄 인수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마당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현대석유화학 

직원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현대석유화학 일부 직원들은 현재까지 동결된 복지수준을 LG-호남 직원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인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LG-호남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와 관련된 문제는 어느 것 하나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

문에 경 권 향방에 대한 논란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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